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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소방서, 환경사업소 관서장 현장안전컨설팅 실시
환경사업소 화재예방을 위한 관서장 현지지도 및 화재 안전컨설팅 실시

[경기IN=오효석 기자] 광명소방서는 13일 광명시 환경사업소 처리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대상 

관서장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 

최근 5년간 자원순환시설 화재는 재증가하는 추세로 가연성 폐기물 관련 화재는 급격한 연소확대 및 

장시간 연소로 많은 소방력 투입과 장시간 진화시간 소요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으며, 자원순환

시설 건물의 경우 소방훈련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계자의 소방훈련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부

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.

기사입력시간 : 2024/06/13 [16:47:00] 오효석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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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광명시 환경사업소 처리장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시 목감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 

곳이다.

이에 중점 안전관리 사항으로는 ▲보관·적환장 폐기물 분리 적재 및 보관량 초과 시 즉시 반출 지도 

▲화재예방조치 안내 및 자율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지도 ▲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사용법 등 종사자 

소방안전교육 ▲폐기물 적치, 위험물 취급 등 관련시설 화재안전관리 당부 등 중점으로 이뤄졌다.

박평재 소방서장은 “자원순환시설 화재는 대응에 다수 소방력이 필요하고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

되어 관계자의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 및 관리를 당부한다.”면서 “또

한 집중호우로 목감천 범람 우려 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.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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